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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·선금 상계 정산보다 

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우선하는가? 

알아야 보이는 法

<사 례>

도급인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맺고 1억

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, 하수급인에게 

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

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

기로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를 체결하

였습니다.

그 후 수급인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 도급

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. 그때까지 수급인 

회사의 타절 기성금액은 1억4000만원이었

고, 하수급인 회사의 타절 기성금액은 1억

2000만원이었습니다.  

이럴 때 도급인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

급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

산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? 

결론부터 살펴보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

계로 인한 정산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보

다 우선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(대법

원 2007. 9. 20. 선고 2007다40109 판결). 

위 사건에서 도급인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

지급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

산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도급인

이 직불 합의에 따라 우선 하수급인에게 하도

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이 수급

인의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

다. 도급인은 하수급인인 보호와 공사 대가의 

실질적 보장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.

즉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타절 

기성금액인 1억2000만원을 먼저 직접 지급하

고, 수급인의 타절 기성금액인 1억4000만원

에서 1억2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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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공사대금으로서 선급금인 1억원에서 공제

되기 때문에, 아직 8000만이 남아 있다는 것

입니다. 이에 따라 도급인은 위 사건에서 수급

인에게 8000만원의 남은 선급금을 반환하라

고 주장하였습니다. 

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

로 인한 정산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보다 

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즉 도급인은 선급금 1억원에서 수급인 회사

의 타절 기성금액인 1억4000만원을 먼저 충

당하고, 남은 공사대금 4000만원 범위 내에

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

를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선급금

은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급인은 도급인에

게 선급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

단하였습니다.

대법원은 그 근거로 ▲선급금은 공사대금 

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상계의사 

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

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는 점(대법원 1997. 

12. 12. 선고 97다5060 판결) ▲하수급인은 

수급인의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여 수급인의 

기성공사 금액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

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

을 들었습니다. 

따라서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

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

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, 그래도 남는 대금이 

있을 때에 한하여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

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

(출처/세계일보)


